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7

http://dx.doi.org/10.14400/JDC.2015.13.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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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을 파악하고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이다. Park(1999)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2012년 11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6일
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은 성적과 문제중심학습 수강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년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4학년이 다른 학년들보다 비판적 사고력이 높다), 

비판적 사고 과목과 임상실습 수강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어
떠한 변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는 유의하였으나, 그 값이 너무 작았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 관련 교육과 평가, 또는 연구 시 두 부분 즉,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은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융복합, 학생, 비판적 사고, 능력, 성향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 5th to 16th 2012, using critical thinking 
instrumen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ability according to scholastic 
standards and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but difference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senior students were 
higher than the other grades),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completion of critical thinking subjec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anything. Upon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it was significant, although small. Therefore we 
should separate for evaluation into two parts;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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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21세기 현대사회의 

흐름은 임상현장에서도 반영되어지고 있다. 임상현장에

서 간호사들은 다양한 질병들의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개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

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무엇보다 간호사는 스스로 

여러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응급과 비응급을 분리

하고, 정학한 의료체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어야 한다. 최근 융복합(convergence)이라는 움직임이 

다양한 학문에 확산되고 있는데 간호학에서도 간호학문

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들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복합시키

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면 간호정보학이라는 과목

을 전공필수로 수강하도록 하여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서 정보통신학과 기술학 분야들이 접목되어 의료현장에

서 최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좀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간호 대학교 교육과정

이 간호학을 중점으로 하되 복합적인 기술들을 적절히 

분배, 적용, 활용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판적 사고 교

과목이 필수교양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환

자들을 간호하는 방법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전공과목인 간호과

정이라는 전공과목에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1]. 또한 간호대학 교육 목표 설정 시 비판적 사고 

함양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양상이 발견되면서 좀 더 적

극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

양한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란 어떠한 상황에 대해 목적이 분명하

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비

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Ability)과 비판적 사고성

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된

다. 비판적 사고력은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

적인 기능 및 전략을 의미하며, 비슷한 표현으로 비판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기술, 비판적 사고술, 비판적 사고

기능 등이 있다. 반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으로 사

고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특성이나 습관, 태도 및 정서적 

성향을 의미한다[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교육계에서 임상현장 간호

사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으며[3,4],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5,6,7,8,9,10]. 하지만 비판적 사고력

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구분하여 재연구가 시행되어야 하

는 필요성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

심이 부분적 영역인 비판적 사고성향에만 편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즉,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를 개발하고[5],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을 비교하며[6], 문제해

결능력과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7]. 둘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상관관계 에서도 일관성이 부족하

였다[8-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언되는 표본 

설정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여 재 연구를 실시해 보려한

다. 즉,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

하고, 대상자들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며, 비판적 사

고력과 사고성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방법과 연구 방향 시 기

초자료가 되기 위해서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융복합 능력 함양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1.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1.2.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1.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력을 비교한다.

1.2.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을 비교한다.

1.2.5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전북대학교에서 IRB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은 2012

년 11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6일까지 하였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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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크기는 G-power 3.15 program을 이용하였고(유의

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20), 탈락률10% 고려하여 

400명으로 선정하였다. 표적모집단은 전국의 간호대학생

이고, 근접모집단은 전북지역 간호대학생으로 전북지역 

간호 대학교 2곳을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그 후 연구 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된 

총 387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

고력과 사고성향을 구분하여 제작된 Park(1999)의 도구

를 사용하였다[11]. 이 도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75문항이며 분석 25문항, 평가 25문항, 추론 2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1점, 무반응 또는 오답은 0점을 

주고, 자료제시형 3문항에는 0점에서 6점까지 정답의 내

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은 각 하위영역의 정답 

수의 합으로 0점에서 90점의 범위이다. 도구 개발 시 해

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과 실험 조

작적 방법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비판적 사고력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72∼.74, Cronbach's 

α는 .70∼.74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66∼.69였다.

2.2.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Park(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이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열

정과 건전한 회의성 7문항, 지적 정직 6문항, 신중성 4문

항, 객관성 3문항,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부정적 항목 3, 7, 9, 13, 17, 19, 20 문항은 역으

로 환산하고, 총 점수는 20점에서 10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 당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과 요

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도구 개발 시 

Cronbach's α는 .57∼.69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59∼.61 이였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2.3.2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은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 ANOVA 및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2.3.4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을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년의 빈도

는 1학년은 95명(24.5%), 2학년은 109명(28.2%), 3학년은 

83명(21.4%), 4학년은 100명(25.8%)이었다. 성적이 상위 

50% 안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09명(54.0%), 그

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55명(40.1%)이었다. 임상

실습을 참여한 대상자는 100명(32.89%), 임상실습을 참

여 하지 않은 대상자는 287명(67.11)이고, 문제중심학습

을 수강한 대상자는 133명(34.4%)이었고, 수강하지 않은 

대상자는 254명(65.6%)이었으며, 비판적 사고 과목을 수

강한 대상자는 287명(74.2%), 수강하지 않은 대상자는 

100명(25.8%)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rade 1
st
 year

2
nd
 year

3
rd
 year

4
th
 year

 95

109

 83

100

24.5

28.2

21.4

25.8

Scholastic standards ≥ 50%

< 50%

Missing

209

155

 23

54.0

40.1

 5.9

Clinical practice classes Yes

No

100

287

32.9

67.1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Yes

No

133

254

34.4 

65.6 

Critical thinking classes Yes

No

287

100

74.2 

25.8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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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영역별 평균(표준편차)은 분석 영

역이 16.02(4.64)점, 평가 영역은 22.49(4.18)점, 추론 영역

은 16.44점(5.06)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력 총점은 

68.32(13.02)점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

역별 평균(표준편차)은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영역 

22.66(4.01)점, 지적 정직 영역 21.84(3.04)점, 신중성 영역 

13.21(5.57)점, 객관성 영역 8.37(1.92)점으로 나타났고, 비

판적 사고성향의 총점은 64.85(9.5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s M SD

Critical thinking ability 68.32 13.02 

  -Analyticity 16.02 4.64

  -Evaluation 22.49 4.18

  -Inference 16.44 5.0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4.85 9.58

  -Intellectual compassion sound  skepticism 22.66  4.01  

  -Intellectual honesty 21.84  3.04  

  -Prudence 13.21  5.57  

  -Objectivity  8.37  1.92  

<Table 2> Level of critical thinking            (N=387)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은 다음과 같다. 성

적(p=.055)과 문제중심학습 과목(p=.253)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p<.001), Scheffe' 검증 결과 4학년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4>1,2,3). 또한 임상실습 과

목(p<.001), 비판적 사고 과목(p<.001)의 수강유무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Variables M
p

(Scheffe')

Grade 1st year 64.10

<.001

(a,b,c<d)

2nd year 68.04

3
rd
 year 65.15

4th year 75.25

Scholastic 

standards 

≥ 50% 63.05
.055

< 50% 60.79

Clinical practice 

classes

Yes 68.09
<.001

No 59.65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Yes 60.90 
.253 

No 62.32 

Critical thinking 

classes

Yes 63.17 
<.001

No 57.98 

<Table 3> Ability by characteristics           (N=387)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p=.657), 성적(p=.137), 임상실습 

과목(p=.268), 문제중심학습 과목(p=.068) 및 비판적 사고 

과목(p=.16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Variables Mean p

Grade 1
st
 year 65.38

.657
2nd year 64.05

3rd year 64.50

4
th
 year 65.50

Scholastic standards ≥ 50% 66.81
.137

< 50% 65.37

Clinical practice classes Yes 66.93
.268

No 65.78

Problem-based learning 

classes

Yes 63.49 
.068 

No 65.56 

Critical thinking classes Yes 65.45 
.162 

No 65.00 

<Table 4> Disposition by characteristics     (N=387)

3.5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 관계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사이에 상관계수는 

유의하였다(r=.20, p<.001)<Table 5>.

r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itical thinking ability .20 (<.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ability 
and disposition                        (N=387)

4. 논의

최근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희귀질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간호하게 되는 간호사의 비판

적 사고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다. 간호

사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안에서의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

한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이 시점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의 두 부

분인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

적 사고성향의 정도를 구분하여 각각 알아보고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학년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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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적, 임상실습, 문제중심학습 및 비판적 사고과목 수

강유무를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

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은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이 높아져도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상반되는데[1,12], 

이는 본 연구는 387명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횡적

연구이고, Shin 등(2005)의 연구에서는 32명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적연구로 연구 설계 방법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또한 Beckie 등(2001)의 연구와는 도구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적용한 교육과정이 시간, 방

법, 대상 등 환경적인 부분이 다르게 설계된 요인들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

습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비

판적 사고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Yang 등(2009)의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

년제 대학교 4학년 학생들, 3년제 대학 3학년 학생들, 

RN-BSN과정 중 4학년 학생들 중에서 비판적 사고과목

을 수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생들 

중에서 비판적 사고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년에 따른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최근 대학교에서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교양으로 교과목을 신설함은 

물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법 

및 교수법이 도입되면서 이와 같이 4학년이 다른 학년보

다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에서는 일관성

이 부족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처럼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비판적 사고과목 수강 유무와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문제중심학습 과목 수강유무

에 따른 결과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였다[13].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특정 

과목 수강 대상 · 기간 · 시점 · 범위 · 사전지식 등의 차

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른 선행 연구결과에서 각각 다

르게 설정되었으며 자세히 제시되지 않기도 하였다. 아

직까지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비판적 사고성

향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기에 연구 결과의 일

관성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임의

표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그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된 

결과라는 점에서 일치성의 한계를 둘 수 있다. 비판적 사

고성향은 유의하게 향상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어

느 정도의 장기간이 요구됨은 잠정적으로 동의되어지고 

있다.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으로 분리되

고 두 요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각 측정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14]. 비판적 사고성향은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비판적 사고력은 교육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관관계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사료

된다. 즉, 비판적 사고에 대해 거론이 될 때는 비판적 사

고력과 사고성향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

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으며, 비판적 사고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중재연구들에 있어서도 그 효과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 원인들 중에 실질적으로 대학교 교육과정

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교수법, 교과목 등을 실시하는데 그 후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나 비판적 사고에 대한 평가 시에 비판적 사고성향

만을 측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에 결과 또한 비판적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

으로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의 

한쪽 측면만을 측정한 후 그 결과들로 학생들의 전체적

인 비판적 사고에 대하여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사

료된다. 분명한 건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므로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으로 교육과정안에서 비판적 사고의 함양에 대한 측정 

시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을 측정해야 하며, 본 연구

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다른 요인들과 관계 연구 시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분리해서 각각 측정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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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렴 타당도가 낮게 나와 비판적 사고력과 성향을 구

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15]. 더 나

아가 비판적 사고는 한쪽 파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

로 두 요소인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결합이 잘 되

었을 때 비판적 사고가 창조 될 수 있다고 하였다[16]. 비

판적 사고력의 향상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도

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진

로결정 수준이 향상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17].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조 편성을 하고, 각 조의 성향에 맞게 접근방법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면 비판적 사고의 양쪽 측면을 발달시

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18]. 또한 최근 대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19], 간호교

육과정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 시 

Kim(2014)이 분류한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따라 관리하는 

중재방안 개발 시[20], 개인적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께 

적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

향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현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임상실습 및 특정과목 수강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차이는 비판적 사고력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판적 

사고성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기질로서 단시간

에 변화하기는 힘든 경향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판적 사

고력과 사고성향 간의 이러한 차이는, 두 변수 간의 상관

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난 점과 비판적 사고성향 위주의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없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위한 교육방법 개

발 및 평가 또는 비판적 사고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유무

를 살펴볼 때 비판적 사고의 두 파트를 모두 측정하여 평

가하고 개발하는 추후연구 방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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